
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인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협력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지만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개별 국가들에 의한 자기 이익 추구는 때때로 다자협력을 훼손하고 이로 인하여 
인류 공동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곤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협력은 인간을 인
간답게 만드는 특성이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이러한 협력 정신은 때때로 쉽게 약
해지기도 한다. 

일방주의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협력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인류는 다자간 협력을 제도
화하면서 인류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다자 
협력 메커니즘과 제도들을 구축해 왔다. 유엔(UN)은 바로 이러한 매커니즘과 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

유엔을 포함한 여러 다자 기구들은 전 세계의 안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기여해 왔으
나 최근 일부 국가들의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다자협력의 정신이 약화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환경, 기후변화, 무역, 테러 등의 국제 사회 공
동의 과제들은 점차 도외시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근 국제무대에서 다자협력 정
신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및 거래주의에 기반을 둔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 서서히 쇠퇴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강대국 간의 경쟁은 곳곳에 경제 및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 지
역 국가 간의 갈등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나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다자협력은 필수적이다. 현
재 나타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자국 우선주의 물결을 다자협력주의로 바꾸어 나가지 
못한다면 인류 역사는 퇴보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제15회 제주포럼은 아시아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Reinven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in Asia’)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다자협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구상을 
찾아내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될 것이다. 저명한 세계 지도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각
계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에서 다자주의를 재구축할 방법들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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